
Deloitte Insights

Deloitte
Insights

Aug 2025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디지털 트윈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방안

https://deloi.tt/3JNTzgO
https://deloi.tt/3ZVy2YT


디지털 트윈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 방안

2

들어가며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은 현실 세계의 객체, 시스템, 또는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실시간 모사(Simulation)하는 기술이다. 간단히 말해, 현실의 

쌍둥이를 디지털 상에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실 ‘캡처 데이터’(드론, 센서, 카메라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와 정교한 AI 

기술의 결합은 디지털 트윈의 새로운 활용 사례를 촉진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물리적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가상 복제물로, 

이를 통해 기업은 기존에는 가상 환경에서 모델링하기 어려웠던 더 복잡하고 

개방된 환경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기술 

혁신은 자본 배분의 효율성 향상, 전략적 의사결정의 효과 제고 등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를 만들어내며, 이는 비용 효율적이고 근로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의 역량이 

정교함과 접근성 양 측면에서 계속 확장됨에 따라, 디지털 트윈의 활용 범위는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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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디지털 트윈의 분류

구분

구성요소 트윈
또는 부품 트윈

•	 구성요소 트윈은 디지털 트윈의 작동 구성요소의 가장 작은 예시

•	 부품 트윈은 구성요소 트윈과 유사하나 상대적 중요도가 낮은 구성요소 관련 트윈

	» 구성요소의 가상화를 통해 성능 모니터링, 실시간 조건 시뮬레이션을 통한 내구성, 
안전성 및 효율성 테스트 가능 (예) 모터, 센서, 밸브

자산 트윈

•	 자산은 두 개 이상의 구성요소가 함께 작동하는 것

•	 자산 트윈을 사용하면 구성요소 간 상호작용을 연구·처리하여, 현장 적용가능한 
풍부한 성능의 데이터 생성 가능

	» 자산의 효율적 상호작용 분석 (예) 엔진, 펌프

프로세스 트윈

•	 프로세스 트윈은 시스템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전체 생산 시설을 구성하는지  
보여줌

•	 프로세스 트윈은 전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간 관계 파악과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 체계의 결정을 지원

	» 다양한 의사결정의 가설을 테스트하고,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반으로  
활용 가능 (예) 제조 과정 전체

시스템 트윈
또는 유닛 트윈

•	 시스템 트윈에서는 자산 간 결합 방식과 그에 따른 전체 기능 수행 방식 
(어떻게 시스템을 형성하는지) 확인 가능

•	 즉, 자산 트윈의 상호작용을 가시화하고, 성능 향상 제안 가능

	» 시스템 단위의 대규모 가시화를 통해 최적의 효과 달성 및 전략적 인사이트 도출이 
가능한 수준 (예) 모든 생산 단위

내용

출처: IBM, 한국지능정보사회지능원(2024.10),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의 분류

디지털 트윈은 적용 규모, 복잡성 등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며, 이 4가지 종류는 규모와 복잡성의 차이일 뿐 실제 디지털 트윈 

실행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디지털 트윈은 단일 물리적 부품부터 일부 프로세스, 전체 설비에 이르기까지 실제 물리적 환경(

사물, 공간, 시스템, 사람 등)의 많은 부분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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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의 작동방식과 구현 계층(layer)

디지털 트윈은 하나의 특정 기술이 아닌 다양한 기술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술 요소의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트윈은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지능화 기술을 사용하여 물리적 물체를 모델링한 가상 

프로토타입을 생성한다. 크게 5단계 계층(layer)으로 구현, 운영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단일 디지털 트윈(1~3단계) 구성을 

넘어, 디지털 트윈 간 결합과 자동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능형 디지털 트윈 서비스
지능형 자율 기술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 서비스의 수명주기 관리

디지털 트윈 간 상호 연합 및 협업을 위한

상호 간 연동 추진

조건 변화에 따른 가상 현실 대상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현실 세계 분석 및 예측

현실 세계 구성 요소와 가상 세계 구성 요소 간
실시간 상호 동기화

사람, 사물, 공간 등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의 디지털 표현 및 객체화 과정

디지털 트윈 간 연합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디지털 트윈 동기화

디지털 가상화

출처: D.-Y. Jeong et al.(’2022.03) Digital Twin: Technology Evolution Stages and Implementation Layers

그림 2. 디지털 트윈 구현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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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의 진화

수십 년 동안 제조업체와 엔지니어들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성과를 최적화해왔다. 예를 들어, 레이싱 팀은 타이어나 

브레이크와 같은 부품의 디지털 트윈을 생성해 실제 경주 전에 성능 한계를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스마트 

제조업체들은 공장 전반에 센서를 배치해 생산 과정을 동적으로 시뮬레이션하고 효율성을 개선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최근까지도 디지털 트윈의 많은 활용 사례는 주로 제조 및 엔지니어링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는 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 트윈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은 

데이터 가용성과 시스템 통합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이제 소수의 사례를 넘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시장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트윈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130억 달러에서 2032년에는 2,59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딜로이트의 2024년 ‘디지털 고객 경험의 미래’(Future of the Digital Customer Experience)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트윈을 뒷받침하는 기술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응답자의 84%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 중이며, 72%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디바이스, 플랫폼을 사용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26%는 확장현실(XR), 증강현실

(AR), 가상현실(VR) 기술을 이미 도입했으며, 추가로 26%는 향후 3년 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Fortune Business Insights (2025.04.07), Digital Twin Market Size, Share and Industry Analysis

출처: Fortune, 딜로이트

그림 3. 디지털 트윈의 시장 규모 전망
(단위: 달러)

2023년 2035년

2,590억

x201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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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솔루션에 새로운 공간 데이터를 도입

폐쇄된 제조 공장과 같이 통제된 환경에서 여러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중앙 집중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및 

통합의 어려움은 개방된 공간에서는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험준한 지형 위 고층 빌딩이나 다리를 수리하는 경우나, 반대로 

센서 설치가 적절치 않은 인간 신체처럼 작고 역동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현실을 더 정밀하게 모사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직들은 이러한 모델에 정보를 제공하는 근본적인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은 운영 데이터(예: 실시간 IoT 데이터), 비즈니스 데이터(예: 전사적 자원관리 데이터), 현실 캡처 데이터 

(예: 라이다(LiDAR)), 시간 정보를 포함한 지리 공간 데이터, 그리고 3차원 데이터(예: CAD)를 통합함으로써 물리적 세계를 가상 환경에 

보다 정교하게 재현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 과제이지만, 이를 현실화하는 산업 

내 혁신적인 사례들도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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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내 디지털 트윈의 활용 확대 사례

1. 정부 및 공공 서비스: 미국 신시내티 시의 디지털 브릿지(Digital Bridge) 점검

150년 이상 된 다리와 하루 10만 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는 인프라를 가진 신시내티 시는, 드론과 

실시간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수개월 걸리던 점검 과정을 단 몇 분으로 단축하고, 웹이나 VR

을 통해 점검 결과를 검토하고 즉시 작업 지시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2.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디지털 트윈을 통한 발작 치료

예측 불가능한 발작을 겪는 간질 환자 치료에 디지털 트윈이 도입되고 있다. 뇌에 이식된 블루투스 

기반 장치는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가능케 하며,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치료 최적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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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부족을 메우는 새로운 방법: 합성 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공간 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애초에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데이터가 부족하여 견고한 디지털 트윈과 시뮬레이션을 구축하기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조직은 정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합성 AI 데이터를 활용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합성 AI 데이터(Synthetic AI Data)란,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이 인공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다음은 

그 예시들이다.

1. 에너지, 자원 및 산업 분야: 전력망 취약점 탐지를 위한 합성 데이터 생성

한 대형 전력 및 유틸리티 공급업체는 물리적 전력망의 결함을 식별하기 위해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광범위한 전력망에서 핵심적인 결함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알고리즘을 충분한 데이터로 학습시켜 주요 

결함을 정확히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이 데이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기업은 3D 합성 데이터 이미지 2,000장 이상을 생성하여 

알고리즘을 보완하였다. 이 3D 모델링 역량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결함과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시나리오를 자유롭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합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은 

결함 탐지율을 67% 향상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자산의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이고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2. 기술, 미디어, 통신 분야: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데이터 기반 마련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에서는, 차량을 구동하는 복잡한 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경우, 일부 조직들은 매우 

정밀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의 학습 성능을 향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기술 기업인 엔비디아(Nvidia)와 우버(Uber)는 최근 파트너십을 발표하였다. 이는 

엔비디아의 AI 인프라를 활용해 AI 모델을 학습 및 정제하는 기술과, 우버가 보유한 방대한 이동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우버의 CEO인 다라 코스로샤히(Dara Khosrowshahi)는 더 테크 

포털(The Tech Portal)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생성형 AI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풍부한 데이터와 매우 강력한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함으로써, 업계 전반에 걸쳐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자율주행 솔루션의 실현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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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행동이라는 예측 불가능성을 극복

장비와는 달리, 인간의 의사결정은 훨씬 예측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개인정보 보호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항상 추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간의 행동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을 모델링한 현실적인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조직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고객과 직접 상호작용하고 물리적 공간의 최적 설계를 함께 도출하거나,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재고 운영 흐름을 정교화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동선이 보다 직관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산업 사례이다.

1. 소비재 및 리테일: 전략적 사고를 위한 운영 최적화

패스트푸드(Quick Service Restaurant, QSR) 업계는 품질 높은 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운영 프로세스 설계가 필수적이다. 북미의 한 QSR 체인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 전체 주문 이행 과정을 디지털로 복제하고, 이를 통해 운영 상의 개선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다양한 시나리오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경로를 도출하고 있다. 

이 체인은 매장에 대한 3D 시각화를 개발하고, 고객 유입, 주문 및 결제, 음식 제공 과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운영, 디지털 전략, 마케팅, 공간 배치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 금융 서비스: 인수합병에 대비한 디지털 트윈 활용

북미의 은행 BoM(Bank of Montreal)는 Bank of the West를 인수하면서 500개 이상의 지점을 

새롭게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점의 리디자인과 리브랜딩 작업이라는 방대한 작업이 

요구되었다. BoM은 일일이 지점을 방문해 조사하는 대신, 디지털 트윈 개발 기업 Matterport의 

3D 캡처 기술을 활용하여 500개 지점의 가상 복제본을 구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브랜드, ATM 

위치, 간판 등 다양한 요소를 시뮬레이션하고, 각 지점을 효과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수천만 원의 출장 비용과 6,000시간 이상의 조사 업무 소요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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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및 기관의 활용 사례

1. A 건설사: 스마트 팩토리 구축

A 건설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위해 디지털 트윈을 도입하였다. 2D/3D 시뮬레이션(2차원 및 3차원 시각화 기반 가상 모델)을 통해 

공정과 설비의 운영 데이터를 분석 및 모니터링하며, 현장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공 통합 시스템 구축, 사고 예방 

및 공정 최적화를 실현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정밀한 공간 모델링으로 공정 리스크를 사전 식별하고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2. B IT사: 물류센터 운영 최적화

B IT사는 대형 물류센터에 디지털 트윈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2D SCADA(2차원 기반의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원격 감시 및 제어 시스템)를 넘어, 물품 크기·입고일·상태 정보 등 실시간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AGV(Automated Guided Vehicle, 자동 유도 운반차), 오토스토어(자동 창고 시스템) 등 자동화 장비와의 연계를 통해 입출고·

보관·이력 관리까지 통합한다. 이 모델은 물류 센터 내 병목 및 비효율 지점을 사전 파악하고, 즉각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된다.

3. C 플랫폼사: 제조업 가상공장 시뮬레이션

C 플랫폼사는 제조공장을 디지털 트윈화 한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사적 자원 

관리) /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 실행 시스템) / PLM(Product Lifecycle Management, 제품 수명주기 관리) 

등 기존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하며, 2D/3D 시각화와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공정 최적화, 화재 안전 

검증, 생산성 향상 기능을 제공한다.

4. D 시스템사: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빌딩 통합운영

D 시스템사는 스마트시티, 공항, 항만, 자율주행 인프라 영역에서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 기반 3D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3D 맵 기반 시각화와 AI, 블록체인 등 기술 융합을 통해 실시간 위치, 이벤트,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며, 운영자의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CCTV 통합, 지오펜싱(Geo-fencing, 위치 기반 경계 설정), AR(증강현실) / VR(가상현실) 기반 상황 재연으로 MTTR(Mean 

Time to Recovery, 평균 복구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통합 관제 시스템 내 룰 기반 자동 알람과 시간 되돌리기(Time 

Rewinder, 특정 시점으로 복원하는 기능)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E 시(市): 도시 행정용 디지털 트윈

E 시(市)는 국책 연구기관과 함께 도시 정책 목적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연구·개발하였다. IoT, AI, 시뮬레이션, 2D/3D/VR/AR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 기반 도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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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트윈 적용 확대와 가치 창출을 위한 방안

1. 디지털 트윈 활용 범위 확대

기술과 데이터 고도화로 디지털 트윈은 제조업을 넘어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나, 복잡한 개방 환경의 정밀 시뮬레이션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수집 기술과 고도화된 AI 분석 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정밀하고 현실적인 모델링을 구현해야 한다. 특히, 공간 컴퓨팅과 센서 융합, 시뮬레이션 자동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현장 적용 경험 축적이 성공적인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2. 가치 격차 식별 및 새로운 기회 창출

가치는 의사결정의 효율성 향상부터 전혀 새로운 형태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검토하는 리더들은 조직이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포착하거나 창출해야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가치 격차를 식별함으로써, 디지털 트윈 기술을 연구 및 설계 과정에 적용해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인지, 혹은 운영 인프라 내에 

적용해 새로운 효율성을 확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3. 전문 인력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

디지털 트윈 구현에는 다학제적 전문 기술 인력과 복합적인 멀티모달 데이터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내부 인력 육성뿐 아니라 

대학, 연구기관, 스타트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하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최신 기술 습득과 혁신 아이디어 도입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인재 풀 확보에 기여한다. 기업은 디지털 트윈의 새로운 활용을 뒷받침할 기술 및 인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조직 외부와의 협력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선도 대학과의 파트너십은 유망한 신진 인재를 유치하고, 해당 기술에 정통한 미래의 리더 

인재풀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인프라는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통합·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4. 멀티모달 데이터 환경을 고려한 설계 도입

공간 컴퓨팅과 관련된 활용 사례에서는, 데이터와 워크플로우를 기업 전반에 걸쳐 연결하는 강건한 멀티모달 데이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도전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리더들은 복잡한 물리적 환경에서도 디지털 트윈 활용 사례를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의 활용 사례를 조직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조직은, 역동적인 현대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보다 회복력 있고 유연하며 미래지향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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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융합 및 전사적 확장 전략 수립

IoT, 클라우드, AI 등 첨단 기술과 실시간 피드백 루프가 결합된 통합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은 단순 자산 

복제를 넘어 기업 전체의 운영 지능화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 또한, 공간 컴퓨팅과 메타버스 기반의 협업 환경 구축은 미래 산업 

환경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계별 확장을 염두에 둔 체계적 프레임워크 마련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6. ROI 중심 투자 및 단계적 확장

기술 도입에 앞서 생산성 향상, 유지비 절감 등 정량적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대비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며, 파일럿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통해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초기 성공을 발판 삼아 전체 조직이나 다수 부문으로 

확장 가능한 확실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계적 확장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원활한 변화 관리로 장기적인 기술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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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의 전문가들은 에너지 및 화학 산업재, 방위 및 건설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성과가 향상되

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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